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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삼성, OLED TV 놓고 “맞짱”
삼성, 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 LG는 ‘흠집내기’ 일침

차세대 TV로 주목받는 OLED TV 양산을 둘러싼 삼성과 LG의 경쟁이 장외 전투로 확대되고 있다.

양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2>에서 나란히 55인치 대형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우면서 연내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OLED 디스플레이 수율(생산효율성) 문제로 조기 양산이 불투명했던 상황이라 양사의 자존심을 건 한판 싸

움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TV 핵심부품인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에

서 빼낸 OLED 관련 기술을 사용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LG디스플레이는 7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연구원 등을 통해 빼낸 혐의로 임직원 4명, 협력기업 임원 1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발 방지와 적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예정됐던 법

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9월5일 밝혔다.

하지만, 양산 경쟁이 치열한 OLED TV를 겨냥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일부에서는 일종의 기선제

압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OLED TV 양산 경쟁에서 LG전자가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도 삼성의 기선제압이라는 해석에 무

게를 싣고 있다.

LG전자는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형패널 생산에 적합한 W-RGB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삼

성전자는 스마트폰용 소형패널 생산에 사용돼온 RGB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RGB 방식으로 양산을 시작한 뒤 W-RGB 방식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LG는 생산방식이 전혀 달라 삼성의 기술을 빼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기업 흠집내기”라고 일침을 가

했다.

한편,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에 앞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OLED TV 양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LG가 과거 OLED 패널 개발단계에서 삼성의 기술을 참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과 다른

우회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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